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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매기술로 이산화탄소 저감 가능
ICCDU, 유럽은 나노-광촉매 기술 주목 … 한국도 대응책 서둘러야

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기술로 촉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망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이산화탄소활용국제학회(ICCDU) 주관으로 서울대 호암관에서 열린 <이산화탄소 활용 국제학술대회>에서 

가브리엘 센티 유럽촉매학회 회장은 “대표적인 화석연료 의존국인 한국도 다가올 이산화탄소 문제를 처리하기 

위해 촉매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가브리엘 센티 회장에 따르면, 유럽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문제를 

해결하기 위해 재활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, 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가장 유망한 

것으로 나타났다.

촉매는 반응에서 반응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광합성 반응 등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다.

센티 회장은 “유럽공동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연구개발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

으며, 특히 촉매기술에 나노기술을 결합하는 나노촉매 분야나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광촉매 분야에 주목하고 

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유럽에서는 태풍 등 지구상의 기상 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

결하는 데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한국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실현했으나 이제는 성장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이며, 더

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센티 회장은 이태리 볼로냐대 공업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세계 환경촉매학회 초대회장을 거쳐 2001년부

터 유럽촉매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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